
1100년 역사 담은 쌍둥이 목불    
883년에 제작한 쌍둥이 비로자나불

법신 비로자나불은 진리 그 자체다. 우주만유

에 깃든 근본원리로서 형상이나 소리로 찾을 수 

없다. 〈금강경〉 제26 ‘법신비상분’에서는 몸의 

형상으로나 음성으로 부처님을 구하면 그것은 사

도행이라 여래를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왜 교설에도 어긋나게 법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

일까? 2005년 화마로 소실된 양양 낙산사 동종

(1469년) 명문에 그 구절이 있었다. ‘이인중생지

목시 이생기신(以因衆生之目視 而生其信)’, “중

생은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

이다.” 불상은 흙으로도, 돌로도, 금동이나 쇠로

도, 나무로도 만들고, 옻칠한 삼베를 겹겹이 입혀 

만들기도 한다. 목조불상은 유기물 재료가 지닌 

물리적 한계로 시간의 한계치를 가진다. 목조건

축처럼 중수되기도 하고 부분 보수의 과정도 거

친다. 목조건축이나 목조각이 온전한 상태로 천 

년의 시간을 간직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장면이

다. 전란과 정치사회적 변동이 심했던 우리나라

에서 천 년이 넘는 시간을 간직한 목조 문화유산

은 더더욱 희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1100여 년 전의 목조각이 현존한다. 그것도 쌍둥

이처럼 닮은 한 쌍의 목조불상이다. 해인사 법보

전·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 그 주인공

이다. 

두 불상은 법보전과 대적광전에 각각 모셨다. 

지금은 2007년에 새로 지은 대비로전에 함께 봉안

하고 있다. 그 동안 두 구의 불상은 15세기 조선전

기 목조각으로 여겨왔다. 2005년 7월에 법보전 비

로자나불 개금 과정에서 불상 내부 등판에서 놀

라운 묵서가 확인됐다. “서원대각간주등신사미 

우좌비주등신〇/ 중화삼년계묘차상하절칠금착

성(誓願大角干主燈身賜彌 右座妃主燈身〇/ 中和

三年癸卯此像夏節柒金着成)”이라는 31자로 구성

된 두 줄의 명문이 발견되었다. 한 줄엔 발원 내용

을, 다른 줄엔 제작연도와 제작방식을 기록했다. 

앞줄의 17자는 해석에 있어 여전히 논란 중이다. 

앞줄은 기록처럼 서원, 혹은 발원을 담고 있다. 왕

실발원의 경우 통상 ‘주상전하수만세’를 앞세운

다. 법보전 불상 묵서에선 왕과 왕비 대신 ‘대각

간’과 ‘우좌비’가 등장한다. 대각간은 신라 골품

제 관등에 해당한다. 신라 관등의 제1등이 각간이

다. 대각간은 특정한 인물에 대한 특별관등으로 

이해된다. 김유신이나 불상 제작시기의 각간 위

홍에 대한 관등호칭이 그런 사례다. ‘대각간(大

角干)’은 당대 권력의 실세로 추정된다. 관등 뒤

에 붙은 ‘주(主)’는 ‘님’과 같은 쓰임의 존칭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좌비(右座妃)’ 칭호는 누구

를 말하는 것일까? 오른쪽에 앉은 비이니 아마도 

그의 부인일 것이다. ‘비(妃)’라는 예사롭지 않은 

호칭을 고려할 때 당대 왕족 중의 여성 실권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묵서 기록 속의 두 남

녀를 당대 권력 실세였던 각간 위홍과 왕 즉위를 

앞둔 진성여왕으로 보는 시각도 터무니없지는 않

다. 두 사람은 삼촌-조카 관계로 〈삼국사기〉, 〈삼

국유사〉에 염문설을 장식한 주인공들이다. 두 사

람이 누구이든 묵서에서는 “두 사람이 두루 빛나

기를 도와주시길(燈身賜彌) 바라며, 이 불상을 중

화 3년 여름에 옻칠을 하고 금을 입혀 완성했다”

고 기록하고 있다. 중화 3년은 신라 제49대 헌강

왕 재위 9년 해인 883년에 해당한다. 그로부터 4

년 후 887년에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른다. 제작연

도 기록 중에서 여름철 ‘하절(夏節)’의 문장 속 

위치가 기이하다. 그것은 ‘칠(柒)’과의 긴밀한 연

관성 때문으로 보인다. 칠은 ‘옻칠’의 의미다. 옻

칠은 칠과 건조 등을 고려할 때 장마가 낀 여름철

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다. ‘칠금착성(柒

金着成)’은 “옻칠을 하고 금을 입혀 완성했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167년 고려 때 중수는 사 씨 집안 발원

묵서 기록은 그 동안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

조불상으로 여겨오던 12, 13세기 고려중기 혹은 

고려말기의 불상, 이를테면  안동 봉정사 목조관

음보살좌상(1199년),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

래좌상(1239년),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

상(1280년) 등의 고려시대 제작시기를 훌쩍 뛰

어넘어 목조불상 편년을 통일신라시대까지 끌어

올리는 확고부동한 실증이 됐다. 두 불상은 형상

과 크기, 조형원리 등에서 마치 서로의 거울 같

이 빼닮았다. 높이 125cm, 어깨 폭 64cm, 무릎 폭 

95.5cm로 거의 동일하다. 높이에서 1cm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적광전 목조비로

자나불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9세기 후반 제

작한 것으로 본다. 쌍둥이는 누가 뭐라 해도 같은 

날 태어난다. 해인사 두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신라 9세기 때 제작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불상의 위상을 갖게 됐다. 그 모습은 어제 제작한 

불상만큼이나 생생하고 현대적이다. 무릇 예술의 

명작들은 피땀이 밴 장인정신과 함께 시대를 뛰

어넘어 현재에도 그 미적 가치가 빛나는 현재성

을 갖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런데 의아하다. 9세기 통일신라 불상인데 어

째서 조선시대 조형양식인 머리에 반원형 중간계

주가 있고, 정수리엔 원통형 정상계주인 보주가 

솟구치고 있는가? 그 의문은 두 불상 내부에서 나

온 복장유물을 통해 해소된다. 2005년 두 불상에 

대한 개금불사 과정에서 불상 내부에 납입한 복

장을 확인했다. 두 불상에서 거의 동일한 경전과 

다라니 등의 전적류, 후령통과 직물류 등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불상에서 나온 복장유물은 두 시

대의 층위를 뚜렷이 보여준다. 불상은 두 차례 뚜

렷한 중수, 혹은 보수 과정을 거쳤다. 한번은 12세

기 고려 때, 또 한 차례는 15세기 조선전기 때 중

수가 이뤄졌다. 고려시대 중수과정에선 경전 등 

전적류가 불복장물의 중심이었고, 조선시대 중수

에선 저고리를 비롯한 직물류가 복장물의 중심

을 이뤘다. 불상도 중수, 혹은 보수가 가능한가? 

목조불상은 통상 접목조기법으로 제작한다. 신체 

부위를 따로 조각해서 결합하는 원리다. 머리, 몸

통, 손 등을 따로 조각하여 끼워 맞춘다. 실제로 

두 불상의 경우에도 X선 광학조사 결과 머리와 

몸통, 하반신 무릎을 따로 제작하여 결합한 후, 팔

과 손도 접합해서 완성했음이 밝혀졌다. 그럴 때 

부처님의 머리카락 장엄형식인 나발 사이에 반원

형 중간계주, 혹은 원통형 정상계주를 새로 만들

어 시대 경향에 맞게 보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

능한 일이다. 통일신라 목조불상에 조선시대 불

상 양식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그 같은 불상중수 

과정이 있다. 

두 불상의 고려시대 중수는 합천 인근의 거창 

가조지역 유력 세력가였던 사 씨(史氏) 집안의 발

원으로 이뤄졌다. 법보전 비로자나불에서 나온 

전적류는 12종 이었다.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에서

는 19종의 전적류가 나왔다. 전적류 중에서 불교

경전은 〈반야바라밀다심경〉, 〈대방광불화엄경〉, 

〈약사여래본원공덕경〉 등이 확인된다. 그 중에서 

〈반야심경〉이 주목을 끈다. 반야심경은 4면에 인

쇄한 절첩 형식으로 펴냈다. 뒷부분에 발원문을 

새겼다. 법보전 〈반야심경〉의 발원문은 붉은색으

로, 대적광전 반야심경 발원문은 먹으로 찍어냈

다. 둘 다 사 씨 집안의 발원문이지만 내용은 다르

다. 법보전의 〈반야심경〉 복장납입은 “국자진사 

사겸광이 정해년(1167년)에 돌아가신 백부의 극

락왕생을 위하여”, 대적광전의 복장납입은 “국자

학생 사유직이 친부의 무병장수를 위하여” 〈반야

심경〉을 인출하여 복장납입 한다고 밝혀뒀다. 

15세기 조선시대 중수는 왕실 발원

15세기 조선시대 두 불상의 중수는 왕실발원으

로 이뤄졌다. 그 같은 사실은 두 불상에서 나온 똑

같은 내용의 〈해인사 중수원문〉에 근거한다. 중

수원문은 남색 비단에 붉은 글씨로 썼다. 원문은 

홍치 3년(1490년)에 당대 최고의 선사 학조대사가 

적었다. 중수원문에 의하면 인수대비와 인혜대비

가 선대 왕실의 뜻에 따라 1488년부터 1490년까지 

왕실 내수사의 쌀, 면포를 풀고 노역승 300여 명

을 지원하여 해인사의 판당(장경판전) 등의 여러 

전각을 중수하고 법당의 주불과 문수, 보현보살

을 보수 개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불상 보수 

때 납입한 복장물은 후령통 장엄을 비롯하여 홑

적삼 저고리, 조각보 등 직물류가 중심을 이룬다. 

1490년에 납입한 복장유물과 안치방식은 약 100

년 뒤 16세기에 정립한 불복장 의례서 〈조상경〉

의 정형을 앞서 보여줘서 놀랍다. 직물에 짠 넝쿨

연화문, 구름영기문, 보상화문 등은 현대의 디자

인에 못지않게 세련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직물류 복장물 중에서 조각보는 특별한 눈

길을 끈다. 조각보는 대적광전 불상에서 1점, 법

보전 불상에서 2점, 모두 세 점이 나왔다. 내소사 

조각보(1415년)에 이어 한국의 조각보 역사가 600

년이 넘은 뿌리 깊은 내력을 대변한다. 면 분할과 

색채 구성이 대단히 세련되고 현대적이다. 명작 

불상 속에 명작이 있다. 

통일신라시대는 우리나라 불교문화가 꽃을 활

짝 피운 시기다. 8세기엔 불국사와 석굴암 불상 

등 신라 불국정토의 이상화를 이뤄냈다. 두 불상

엔 신라 불교문화 전성기에 이룬 불상의 이상화 

경지가 뱄다. 법보전의 비로자나불에선 석굴암 

불상의 근엄함이 흐르고,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

에선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의 인자한 

미소가 흐른다. 닮음 속에 차이가 있고, 차이 속에 

통일이 있다. 대칭 속에 비대칭을 경영하고, 비대

칭 속에 조화를 경영한다. 만물은 대칭의 깨짐을 

통해 생명원리를 작동시킨다. 두 불상의 형상은 

부드럽고 풍만하며 곡선의 선율이 유려하다. 왼

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싼 지권인의 독특한 수

인이 범접키 어려운 아우라를 극대화한다. 지권

인엔 고귀하며 위대한 선언이 담겨있다. 만유는 

둘이 아니다! 단순한 심벌에 담긴 위대한 선언이

다. 그것은 대방광불화엄의 표징에 다름없다. 광

명변조 비로자나 불상의 부드러움 너머에 성스러

움을 갖췄다. 그것은 목조불상 걸작이 가진 절대

적인 미다.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 한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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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처럼 닮은 한 쌍의 목조불상으로, 조성 시기

가 천 년이 넘은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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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7년14 기획연재  

해인사 대비로전에 봉안한 쌍둥이 목조비로자나불(향좌측 법보전 비로자나불, 향우측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목조불상 제작편년 9세기로 끌어올려

고려시대 복장납입은 사씨 집안 발원

조각보 3점 조각보 역사 600년 실증

지권인은 만유가 하나인 위대한 선언

1167년에 봉안한 전적류 복장물. 위에서부터 〈반야심
경〉, 〈화엄경〉, 〈약사여래본원공덕경〉�사진자료=문화재청

1490년에 봉안한 복장물. 위에서부터 후령통, 중수발원
문, 조각보� 사진자료=문화재청

“

”

한국스틸 고건축
국내 최초

문의 010-5023-5050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태고종 부산종무원 원장 마나

위 본 종단 종무원에서는 강주 민지효 스님을 모시고 전통범패의식을 기초의식부터 
각종 의식과 사물 다루는 법을 알기 쉽게 교육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바랍니다.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종무원장님으로부터 수료증(이수증)을 수여하며, 성적
이 우수한 학인에게는 혹익범패단에 입단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범패 학인모집

내    용

1. 조석예불 : 아침종송, 향수해례, 사성례 등
2. 사시예불 : 거불성, 독경, 동음 등
3.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헌좌게, 도량게 등

4. 천도의식, 수륙제, 점안의식, 화청, 공덕게
5. 천수바라, 사다라리바라, 요잡, 관욕바라
6. 도량게, 다게(나비춤), 법고춤

█  개    강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종무원 법당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47 청하빌딩 4층
█  접수처 : 부산 종무원 (051-5580-5077)
█  강    주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국가무형문화제 50호 영산재(세계유네스코 등재)


